
존경하는 스틸리아누 드라코스 참전용사회 회장,

비론 폴리도라스 공공자원부 장관과 바실리오스 시디스 파파고스 시장님,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 아테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았습

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분들이 여러분이고, 또 한국 통령을 가장 기다린

분들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1만 명이 넘는 그리스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스파르타

와 항공수송단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분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진정한 웅으로 원

히 기억할 것입니다.

5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국방력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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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러분을 비롯한 세계의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그리스는 여러분이 닦아놓은 혈맹의 토 위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과 조선, 관광, IT 등에서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의이번방문이양국관계를한단계도약시키는계기가되기를기 하며,여러

분께서도지금까지해오신것처럼더많은관심을갖고성원해주시기바랍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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